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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본 연구는 원예, 조경 및 식품 등의 분야에서 고소득 작물로 각광을 받고 있는 박태기나

무와 단나무 유묘의 멀칭처리에 따른 생장 및 생리적 반응을 조사하기 위하여 실시되었다. 

박태기나무와 단나무는 전체적으로 멀칭처리구에서 더 뛰어난 생장반응을 보였다. 박태기나

무 유묘의 수고는 멀칭처리구 62.1cm, 비멀칭처리구 41.2cm를 나타냈으며 근원경의 경우 

멀칭처리구와 비멀칭처리구에서 각각 9.59mm와 6.78mm를 나타내었다. 엽수에 있어서도 

멀칭처리구가 50.7장으로 비멀칭처리구(35.4장)에 비해 많았다. 단나무 역시 수고의 경우 

멀칭처리구 63.7cm, 비멀칭처리구 38.5cm로 약 1.6배 가량 높았으며 근원경 또한 멀칭처

리구가 6.13mm로 비멀칭처리구(4.3mm) 보다 높았다. 엽수는 39.5장으로 멀칭처리구가 비

멀칭처리구의 약 2.2배에 달했다.

  박태기나무 유묘의 엽록소 형광 반응을 측정한 결과 멀칭처리구의 Fv/Fm값은 0.76이었

으며, 비멀칭처리구의 Fv/Fm값은 0.74를 나타내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. 단나무 유묘

의 엽록소 형광의 경우 멀칭처리구의 Fv/Fm값은 0.82로 0.79를 나타낸 비멀칭처리구 보다 

높게 나타났다. 위의 결과들로 보아 춘기에 유묘 이식시 묘상의 멀칭처리는 잡초 발생을 억

제하여 인건비 손실을 최소화 할 뿐만 아니라 유묘의 생장 및 활력에도 도움을 주는 것을 

알 수 있었다. 

T. 031-8008-6655, F. 031-374-2492 seedchoi@gg.go.kr 


